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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초등학교 5학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감만동 야트막한 언덕배기 솔개고개에 오르면 부

산항의 푸른 바다와 신선대의 송림이 영화의 한 장면처

럼 나타난다. 주위에는 초가집과 함석집 몇 채가 드문

드문 있고, 용당으로 가는 민둥산 산길의 솔개언덕에

밍크공장이 있었다. 극동밍크에서 밍크모피를 생산하기

위해 미국에서 밍크 2,000여 마리를 도입하여 사육하였

으나 환경이 맞지 않았는지, 기술과 사육경험이 없었는

지 2년 만에 도산하고 말았다. 그 자리가 지금의 감만

아파트 부근 같은데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상전

벽해가 되어 집들이 들어서고 부경대 용당캠퍼스 후문

으로 가는 길이 되었다.

솔개고개에서 100m 정도 내려가면 미원공장이 있었

고, 솔개해수욕장과 모래구찌가 나온다. 바다를 접하고

모래가 많았던 모래구찌에는 유명한 횟집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 모두가 흐르는 세월과 함께 흔적 없이 사라

졌다. 인근 바닷가 11만평 부지 위에 1962년 연합철강이

설립되어 연산 120만 톤 규모의 각종 냉간압연강판 및

아연도금강판, 착색도장강판을 생산했다. 회사명이 유니

온스틸에서 지금은 동국씨엠으로 바뀌었다.

80년대 부산항 확장사업으로 감만동의 지형이 바뀌고

신감만부두(2002년), 감만시민부두(2002년), 부산항대교

(2011년)가 준공이 되어 감만동의 지도를 바꾸어 놓았

다.

70년대까지 홍곡산 정상에는 군 포대가 있었고 80년

대에는 평정산(옛 항공대학부지)과 함께 예비군교육장으

로 활용되어 남구의 예비군들은 여기서 훈련을 받았다.

현재는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에 편입되었다. 홍곡산

북쪽에는 감만2동이다. 사택이라 불리던 산 아래 마을

에는 상수도관을 생산하던 한국주철관공업(주)이 있었

다. 1979년 신평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였고 이 자리에

는 홈플러스, 동천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 대로 건너편

에 부산외국어대학교(1981∼2013)가 남산동으로 이전하

자 이 일대 상권이 눈에 띄게 위축되었다.

부산외국어대학교가 있었던 산을 전선등 또는 전선산

이라 불렀다. 이 일대는 낮은 산등성이로 해안가에는

조선 초기에 군선(젅흎)을 대기 시켜 놓은 장소로 이용

되었다하여 전선등이라 불렀다. 이곳에 1955년 성창기업

이 합판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각종 수출유공산업포상을

받았으며 70년대에는 동명목재와 함께 수출의 선봉장에

서기도 했다. 이후 1987년 사하구 다대동으로 공장을

이전하였다. 지금의 이곳에는 세방기업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일제강점기 감만동과 우암동 해안을 끼고 형성된 마

을을 적기라 불렀다. 감만이란 옛 이름이 남쪽 오랑캐

( )를 물리쳤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제가 댶적기댷란 이름

을 대신 사용하게 했다는 설이 있다. 적기와 적기뱃머

리란 명칭은 1980년대까지 간간히 사용되기도 했었다.

적기마을이 있었던 우암동 일대는 지금은 제7부두, 제8

부두가 들어서고 대한통운 창고, 세방기업, 여러 회사의

사무실과 물류창고가 들어섰다.

1962년 우암동에 동원극장이 문을 열었다. 필자도 초

등학교 5학년 때 댶성웅 이순신댷을 단체 관람한 기억이

있다. 주민들의 생활이 나아지고 TV가 보급되면서 1980

년 폐관되었다. 극장의 위치는 석천아파트 절벽 아래

우암양달로16번 길에 있었다.

솔개고개에서 바닷가 동쪽으로 10분 정도 걸으면 용

당동이다. 이때만 해도 극동석유가 있던 자리는 허허벌

판이었다. 잔잔한 바다를 접한 갯마을은 해안의 백사장

과 신선대의 송림이 유원지로서 유명하였다.

지금의 파출소 뒤편에 땅뚝이 있었다. 당산제방(쮓혢

튝)을 뜻하는 땅뚝은 동서 50m, 남북 100m가 되는

타원형으로 자갈과 사토로 된 작은 공원 같았다. 포구

나무와 소나무가 울창한 이곳에는 마을 동제를 지내는

당집이 있었고 30m 떨어진 곳에 옛 용당교회가 있었

다. 1960년대 말 당집이 장고개로 옮겨졌고 땅뚝은 동

명에 편입되어 사라졌다.

동명목재는 1960년 합판공장을 착공하였고 1966년 수

출 1,000만달러의 실적을 올려 당시 수출 1위를 차지하

였다. 국내 10대 기업으로 동양굴지의 합판업체로 사세

를 확장하여 몇 개의 자회사 공장을 세웠으나 1980년

도산하고 말았다. 거주하는 사람들은 타지로 빠져나가

경기는 활기를 잃었고, 부산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

았다. 신군부에 의한 공중 분해된 동명은 해수부와 여

러 개의 물류회사, 신선대부두, 정비공장, 페인트공장,

부산세관 등으로 편성되었다. 소용돌이 치는 와중에도

학교법인 동명학원과 종교재단인 동명불원이 살아남아

강석진 회장의 유지를 받들고 있다.

장고개로 가는 공동묘지와 용당동 뒷산에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가 1983년 3월 부산공업대학교로 기공식을

하였다. 이 부지의 일부는 동명 소유지였다. 1996년 수

산대학과 부산공업대학교가 통합하여 부

경대학교가 되었다. 인근에 있는 동명정

보대학과 동명대학이 합쳐져 2006년 3월

동명대학교로 교명을 바꿨다.

최방식 작가돚향토사연구가

동명오거리가 조성되기 전인 1980년대 초의 모습. 아래 사진은 현재의 동명오거리.

퍎용당돚우암돚감만동

성쇠의 반세기, 남구의 변방에서 중심을 꿈꾼다

우암동

감만1동

감만2동

용당동

세대
인구
면적

3,462
7,611
3.63㎢

5,567
11,794
1.44㎢

6,782
13,864
3.56㎢

1960년대 우암동 모습.

감만동의 1950년대(위 사진)와 현재의 모습.

하수도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25년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뜦납부기간돚대상：2025년 12월 말까지 하수도사용료 체납자

뜦납부방법：고지서 또는 가상계좌 납부

돥

뜦유의사항：하수도사용료 체납시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뜦문의：건설과(☎607돥4631)

뜦(신고)납부기간 －개 인 분：2025. 8. 16.(토)∼9. 1.(월)

－사업소분：2025. 8. 1.(금)∼9. 1.(월)

뜦납부방법：금융기관, 인터넷 위택스, 계좌이체, ARS(142211) 등

뜦문의：구청 세무2담당관 607돥3341∼3

돚

뜟대상：남구 거주 전 주민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 신청돚수령, 주민등록표

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댶미성년 세대주댷는 직접 신청

뜟지원금액：1인당 18∼43만원

뜟지원방식：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뜟지급수단：동백전(앱), 신용돚체크카드, 선불카드 오륙도페이 중 선택

뜟신청방법－온 라 인：동백전 앱, 오륙도페이앱, 카드사 홈페이지

－오프라인：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뜟신청돚지급기간：(1차) 7. 21.(월)∼9. 12.(금) / (2차) 9. 22.(월)∼10. 31.(금)

뜟사용지역：부산광역시 내 사용(주소지 관할 광역단체 내 사용)

뜟사용처：동백전, 오륙도페이－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신용돚체크카드, 선불카드－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뜟사용기한：∼2025. 11. 30.(일) ※ 1돚2차 동일

구분
지원금액

상위 10% 일반국민 차상위돚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1차 선지급
(비수도권)

18만원 18만원 33만원 43만원

2차 추가지급 돥 ＋10만원


